
<신간> 조선 정치의 마지막 얼굴 

(서울=연합뉴스) 정천기 기자 = ▲조선 정치의 마지막 얼굴 = 연갑수 지음.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HK교수로 재직하다 지난해 작고한 저자의 유고집.  

 

'19세기 조선의 정치세력과 대외관계'라는 부제가 붙은 이 책은 조선시대 말기 벌

어졌던 이른바 '세도정치'를 탐색했다. 

 

저자는 그동안 우리 역사학계에서 19세기 정치사를 제대로 다루지 않았다고 지적

한다. 17-18세기 영·정조 치세의 화려함과 일제 강점기의 중간에 끼어 있는 이른

바 '망국 이행기'여서 연구자의 마음을 끌지 못했기 때문이다. 

 

저자는 그동안 '세도정치의 폐단'만이 부각돼 세도가문이 조선의 멸망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무능한 집단으로 낙인찍혔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사실과 차이가 난다

고 주장한다. 특히 풍양조씨와 안동김씨 등 당시 세도가문이 배출했던 정치가 조영

하와 김병시 등은 의외로 영웅적인 면모를 보인다고 설명한다.  

 

저자는 또 대원군의 쇄국정책이 시대에 맞지 않아 망국의 원인이 됐다거나 세도정

치로 인해 19세기 조선에는 정치기능 자체가 부재했다는 관점 등은 모두 선입견에 

불과하다고 지적한다. 

 

사회평론. 372쪽. 2만5천원.  

 

▲중일전쟁과 화북교통 = 임채성 지음. 서울대 일본연구소 부교수로 재직 중인 저

자가 중국 화북지역에서 전개된 일본제국의 수송전을 다룬 연구서. 

 

화북교통주식회사는 중일전쟁 당시 중국 화북지역을 차지한 일본이 철도망 중심의 

인프라를 운영하고 구축하려고 1939년 설립했다. 

 

2차 대전 종전까지 수송전을 전개한 화북교통은 중국의 주요산업 산물과 물자를 

일본으로 송출했다. 한편으로는 군수물자, 민수물자, 여객을 대륙 전역으로 수송했

다. 

 

중국의 철도는 일본 군부에는 아시아에서 세력권을 확대하는 기반이었고, 중국인

들에게는 통일국가 수립과 국민경제 건설에 필요한 물적 기반이 됐다. 

 

저자는 일본제국의 철도가 중국 인민의 철도가 되는 과정을 방대한 자료를 통해 파

헤친다.  

 

일조각. 360쪽. 2만8천원. 

 

▲제국의 수도, 모더니티를 만나다 = 엘리스 K. 팁튼·존 클락 엮음. 이상우·최승연·

이수현 옮김. '다이쇼 데모크라시에서 쇼와 모더니즘까지'라는 부제가 붙은 이 책

은 시드니대학 교수들이 2000년 하와이대학출판부에서 출간한 'Being Modern In 

Japan'을 번역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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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 시각적 표상들, 미술 관중, 생활양식, 상업디자인, 문화주택, 카페, 여성잡지, 

문학, 근대 서사 담론 등을 통해 1910-1930년대 일본사회에 솟구쳐 오른 모더니티

의 욕망을 분석했다. 

 

소명출판. 352쪽. 2만7천원. 

 

▲이런 나라 물려줘서 정말 미안해 = 헤럴드경제 정치·사회 선임기자인 함영훈 등 

모두 6명이 참여한 탐사기획물을 책으로 엮었다. 

 

이 책은 1차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와 구별되는 2차 베이비붐 세대

(1966-1974년생)를 '잊힌(forgotten) 세대'인 'F세대'로 규정한다. 

 

대표저자인 함영훈은 "베이비붐 세대들은 한바탕 열심히 한 뒤 축제판을 벌이지만, 

F세대는 쏟아지는 빗줄기에 옷이 흠뻑 젖기만 할 뿐 마를 새가 없어서 숨죽이며 분

노를 축적했다"고 그 세대의 특징을 요약한다. 

 

그는 "F세대는 큰 것 한방 터뜨리지 못하고 분노를 키보드와 휴대폰 자판에 실어보

낸다"면서 "그들의 인생은 8비트 PC로 시작돼 PC통신 장악, 인터넷 및 카페, 미니

홈의 점령을 거쳐 트위터,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점거로 이어지면

서 네트워크 파워를 키어온 과정"이라고 설명한다. 

 

이 책은 SNS를 통한 소통에 능한 F세대가 아랫세대와 연대해 이미 '2040연대'를 

만들어냈으며, 앞으로 선거국면 등에서 엄청난 파괴력을 보일 것으로 전망한다.  

 

미래의창. 312쪽.1만2000원. 

 

▲217, 한국사회를 바꿀 진보적 정책 대안 = 조돈문·배성인 엮음. 진보적 지식인들

의 학술단체인 '학술단체협의회'가 기획한 책. 52명의 진보적 지식인들이 참여해 

경제·기업·고용과 노동·복지·정치외교·남북관계·교육·문화 등 14개 영역에서 217

가지 정책대안을 제안한다. 

 

메이데이. 760쪽. 2만5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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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각 많이 본 기사] 

 

☞북, 미사일 동체 동창리 운반 발사준비(종합2보)  

 

☞<부고> 김승업(영화의 전당 대표이사)씨 모친상  

 

☞종교계, 생명과 탈핵 주제 합동 세미나  

 

☞-PGA- 우즈, 아널드 파머 3R 단독 1위(종합)  

 

☞홍준표 측 "BBK 가짜편지 쓴 신명씨 고발"  

 

<연합뉴스 모바일앱 다운받기> <포토 매거진>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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